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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For the ecological evaluation of marine algal flora, their communities were examined at 8 sites at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from August 7 to August 15, 2015. A total of 125 species, comprising 10 green, 15 brown, 100 red algal, was identified. Gelidium elegans, Ulva australis, Lithophyllum okamurae and Hypnea charoides were represent in all sites. The flora investigated could be classified into six functional groups such as coarsely branch form 48.0%, thick leather form 13.6%, filamentous form 12.0%, jointed calcareous form 11.2%, crustose form 8.0% and sheet form 7.2% during the study period. Two ecological state group(ESG) were evaluated based on these functional groups. While ESGⅠ, the late successional species group, formed 32.8% of the algal community; ESGⅡ, composed of opportunistic species, comprised 67.2%. The average ecological evaluation index (EEI) of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was 4.0, and that of Tongyeong and Namhae was 4.7 and 4.5, and that of Goseong and Geoje was 4.0 and 2.5, so the ecological environments of Goseong and Geoje were not so good as Tongyeong and Namhae. Physiognomic analysis indicated an inland sea type at Chubongdo, Yeondaedo, Beokryeon, Songjeong, Donghwa and Mangchi. On the other hand, physiognomic analysis indicated an open sea type at Maemuldo and Susan. A cluster analysis of species occurrence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marine algal species differed among the sampling sites. The state of the coastal environment were determined using a community indices. Environmental conditions according to dominance index(DI) and diversity(H') was "normal" at southern coast of Korea in summer. To evaluat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using to marine algae, changes in marine algal communities constantly should be studied.

        

      

      
        Keywords: 
ESG, Functional group, Marine algal flora, Eastern coast of Namhae, Summer

      

    

    

  
    
      Ⅰ. 서론
      해조류는 연안 해양생태계의 일차생산자로서 어패류의 산란장, 생육장 및 은신처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착생물로서 서식지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연안생태계의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생물(bio-indicator)으로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3).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조군락이 소멸되고 무절석회조류가 번무하는 갯녹음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대형 해조군락의 복원 및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바다숲의 보전과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멸된 해조군락의 회복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Cho et al., 2012).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생태학적 기능 및 해양 생태계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조류의 출현 종과 생물량 및 주요 구성 종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해조군집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Choi et al., 2008), 해양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조류 종조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형군 및 ESG(Ecological State Group)Ⅰ&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로부터 조사지역이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적은 생육지인지 혹은 인위적으로 교란이나 오염이 많은 곳인지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Littler & Littler, 1984).

      본 연구 해역인 남해안 다도해 도서주변은 수온이 연중 변화폭이 크고, 이로 인해 다양한 해조류가 분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차생산자로서의 해조군락은 연안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증식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관심대상이 된다. 본 연구를 수행한 남해안 해역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hoi, 2008; Choi et al., 2008; Kang & Nam, 2015; Park et al., 2011). 본 연구는 전국적인 바다사막화의 진행과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생태계의 1차 생산자인 해조류식생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남해 동부 연안의 통영시 매물도·추봉도·연대도, 남해군 벽련·송정, 고성군 동화, 거제시 망치·수산의 하계 해조류의 생태학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Ⅱ.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시기 및 조사지역
        본 연구는 2015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남해 동부 연안의 4개 해역인 통영시, 남해군, 거제시, 고성군 해역을 대상으로 통영시 매물도, 추봉도, 연대도, 남해군 벽련, 송정, 거제시 망치, 수산, 고성군 동화 지역 등 총 8개 지역 내 32개 정점을 조사하였다([Fig. 1]). 각 지역의 조사 값은 해당지역 내 4개 정점들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Fig. 1] 
				
          

          
            Map showing the sutdy sites at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2. 해조류의 채집, 운반 및 처리
        해조류의 채집은 각 지역별로 수심 2m와 수심 4m에서 각각 해조류를 채집하여 지역별 평균을 구하였다. 해조류 정량채집은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설정하여 10cm×10cm로 세분된 50cm×50cm 방형구를 이용하여 방형구 내에 출현하는 모든 해조류들을 끌칼로 전량 채집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고, 채집된 해조류는 현장에서 포르말린 해수용액(5~10%)으로 고정시켰다.

      

      
        3. 해조류의 종조성
        채집한 해조류는 실험실로 운반한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분류, 동정하였다.

      

      
        4. 군집의 중요도
        군집의 우점종 파악을 위한 중요도 계산은 출현종의 피도와 빈도를 기초로 하여 Muller-Dombois & Ellenberg(1974)을 따랐다.

      

      
        5. 기능형군
        해조류의 기능형은 출현종의 외부형태 및 내부구조에 따라 엽상형(sheet form, S), 사상형(filamentous form, F), 성긴분기형(coarsely branched form, CB), 다육질형(thick leathery form, TL), 유절산호말형(jointed calcareous form, JC), 각상형(crustose form, C)의 6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Littler & Littler, 1984). 또한 해조류의 기능형을 토대로 하여 생물학적 상태그룹(ecological state group)인 ESGⅠ(TL, JC, C)과 ESGⅡ(S, F, CB)로 구분하였다(Orfanidis et al., 2001; 2003).

      

      
        6. 생태학적평가지수(EEI,ecological evaluation index)
        EEI는 연안해역의 생태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인위적인 스트레스가 해양 저서식물의 생태적 상태등급을 매우 좋음 상태에서 빈약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지표이다. 해양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ESGⅠ과 ESGⅡ로 해양 저서식물을 분류함으로써 평가한다(Orfanidis et al., 2001; 2003).

        각각의 ESG의 절대풍부도(absolute abundance of ESGⅠ,Ⅱ)는 각 표본의 피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ESGⅠ,Ⅱ의 값은 5개의 서로 다른 EEI 및 생태학적평가등급(ESC, ecological status class)에 대입하여 생태학적 상태를 평가하였다(Orfanidis et al., 2001; 2003).

      

      
        7. R/P, C/P, (R+C)/P값
        해조류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의 비 R/P를 구하였다. 이 값이 1미만이면 극지, 1.0∼2.0미만은 한대, 2.0∼3.0미만은 아한대에서 온대, 3.0∼3.2 미만은 온대, 3.2∼4.2 미만은 온대에서 아열대, 4.2 이상은 열대 해조상을 나타낸다(Feldmann, 1937). 해조류의 수평분포지수로 갈조류에 대한 녹조류의 비 C/P를 구하였다. 이 값은 난해(warm sea)일수록 녹조류의 종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한대에서 아열대 지역까지 0.4~1.5의 값을 나타낸다(Segawa, 1956). 또한 녹조류가 열대에서 우세한 점에 주목하여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와 녹조류를 합한 값의 비 (R+C)/P를 구하였다. 이 값은 3보다 작을 때는 온대성 또는 한대성의 해조상을 나타내며, 6 또는 그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열대 해조상의 특징을 나타내며. 이들의 중간 값은 혼합성 해조상을 나타낸다(Cheney, 1977).

      

      
        8. 군집지수 및 유사도분석
        남해 동부 연안해역의 하계 해조식생의 군집지수는 Margalef(1958)의 풍도지수(richness index, R), Shannon & Weaver(1963)의 다양도지수(diversity index, H')와 Pielou(1966)의 균등도 지수(evenness index, J')를 Primer 6.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우점도 지수(dominance index, DI)는 McNaughton(1967)을 이용하였다.

        군집의 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처리는 Primer(Plymouth Routines Multivariate Ecological Research) 6.0을 사용하였다(Clarke & Gorley, 2006). 유사도(similarity) 지수(Bray & Curtis, 1957)를 구하고, 유사도 지수 행렬로부터 각 조사지역과 출현 종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group-average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은 Primer 6.0을 이용하여 수지도(dendrogram)를 나타내었고, 유사도 행렬에 기초하여 집괴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Ⅲ. 결 과
      
        1. 종조성
        남해 동부 연안해역에서 하계에 출현한 해조류는 총 125종으로 녹조류 10종, 갈조류 15종, 홍조류 100종이었으며, 분류군별 구성비는 녹조류 8.0%, 갈조류 12.0%, 홍조류 80.0%로 홍조류의 출현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영시 매물도에서 49종(녹조류 3종, 갈조류 3종, 홍조류 43종), 추봉도에서 45종(녹조류 4종, 갈조류 5종, 홍조류 36종), 연대도에서 57종(녹조류 3종, 갈조류 6종, 홍조류 48종), 남해군 벽련에서 13종(녹조류 1종, 갈조류 3종, 홍조류 9종), 송정에서 36종(녹조류 1종, 갈조류 2종, 홍조류 33종), 고성군 동화에서 37종(녹조류 7종, 갈조류 7종, 홍조류 23종), 거제시 망치에서 50종(녹조류 3종, 갈조류 3종, 홍조류 44종), 수산에서 51종(녹조류 5종, 갈조류 1종, 홍조류 45종)이었다.

        통영시 연대도에서 57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거제시 수산>거제시 망치>통영시 매물도 순으로 나타났다. 8개 지역에서 홍조류의 비율은 고성군 동화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이었고, 남해군 송정의 경우 91.7%로 매우 높았다([Fig. 2]).

        
          
          

          [Fig. 2] 
				
          

          
            The number of marine algae occurred at the eight sites in summer 2015 of study area,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하계 남해 동부 연안해역 8개 지역에 모두 출현한 해조류는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 구멍갈파래(Ulva australis), 혹돌잎(Lithophyllum okamurae), 참가시우무(Hypnea charoides) 등 4종으로 나타났으며, 7개 지역 모두에서 출현한 해조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algal species occurred in more than four sites of study area in summer 2015,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Maemuldo
              	Chubongdo
              	Yeondaedo
              	Beokryeon
              	Songjeong
              	Donghwa
              	Mangchi
              	Susan
            

          
          
            	
              Ahnfeltiopsis flabelliformis
            
            	+
            	+
            	+
            	
            	
            	
            	+
            	+
          

          
            	
              Amphiroa beauvoisii
            
            	
            	+
            	+
            	
            	+
            	
            	+
            	+
          

          
            	
              Champia parvula
            
            	+
            	
            	+
            	
            	+
            	
            	+
            	+
          

          
            	
              Chondracanthus tenellus
            
            	+
            	+
            	+
            	+
            	+
            	
            	+
            	+
          

          
            	
              Chondrus ocellatus
            
            	+
            	+
            	+
            	
            	
            	
            	+
            	+
          

          
            	
              Cladophora sakaii
            
            	+
            	+
            	
            	
            	
            	+
            	+
            	+
          

          
            	
              Corallina pilulifera
            
            	
            	+
            	+
            	
            	+
            	
            	+
            	+
          

          
            	
              Galaxaura apiculata
            
            	+
            	+
            	+
            	
            	
            	
            	+
            	+
          

          
            	
              Gelidium elegans
            
            	+
            	+
            	+
            	+
            	+
            	+
            	+
            	+
          

          
            	
              Gracilaria incurvata
            
            	+
            	+
            	
            	
            	+
            	
            	+
            	+
          

          
            	
              Gracilaria textorii
            
            	+
            	+
            	+
            	+
            	
            	+
            	+
            	
          

          
            	
              Grateloupia chiangii
            
            	+
            	+
            	+
            	
            	
            	+
            	+
            	+
          

          
            	
              Herpochondria elegans
            
            	+
            	+
            	+
            	
            	+
            	
            	+
            	+
          

          
            	
              Hypnea charoides
            
            	+
            	+
            	+
            	+
            	+
            	+
            	+
            	+
          

          
            	
              Laurencia venusta
            
            	
            	
            	+
            	
            	+
            	+
            	+
            	+
          

          
            	
              Lithophyllum okamurae
            
            	+
            	+
            	+
            	+
            	+
            	+
            	+
            	+
          

          
            	
              Lomentaria catenata
            
            	+
            	+
            	+
            	
            	+
            	+
            	+
            	+
          

          
            	
              Pterocladiella capillacea
            
            	+
            	+
            	+
            	
            	+
            	+
            	+
            	+
          

          
            	
              Rhodymenia intricata
            
            	+
            	+
            	+
            	+
            	+
            	
            	+
            	+
          

          
            	
              Sargassum horneri
            
            	
            	+
            	+
            	+
            	+
            	+
            	+
            	+
          

          
            	
              Ulva australis
            
            	+
            	+
            	+
            	+
            	+
            	+
            	+
            	+
          

        

        
          
            +, species present
          

        

        

      

      
        2. 군집의 중요도
        군집의 우점도는 피도(C), 빈도(F), 상대피도(RC), 상대빈도(RF)의 값을 이용하여 중요값(Important Value, IV>5)을 산출하였다. 매물도에서는 우뭇가사리가 19.3으로 가장 높았고, 가지까막살(Grateloupia chiangii)이 5.6으로 가장 낮았다. 추봉도에서는 검둥감태(Ecklonia kurome)가 1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덤불청각(Codium intricatum)이 5.1로 가장 낮았으며, 연대도에서는 고리마디게발(Amphiroa beauvoisii)이 21.5로 가장 높았고, 분부챗말(Padina gymnospora)이 8.4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벽련에서는 참가시우무가 41.1로 가장 높았고, 발굽애기산호말(Jania ungulata)이 13.6으로 가장 낮았다. 송정에서 참가시우무 20.6으로 가장 높았고, 고리마디게발 5.7로 가장 낮았다. 동화에서는 곰피(Ecklonia stolonifera)가 19.3으로 가장 높았고, 알쏭이모자반(Sargassum confusum) 9.9로 가장 낮았다. 망치에서는 구멍갈파래 30.2로 가장 높았고, 우뭇가사리가 5.5로 가장 낮았다. 수산에서는 우뭇가사리가 16.1로 가장 높았고, 가지까막살이 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3]).

        
          
          

          [Fig. 3] 
				
          

          
            Dominant species with high important value more than 5.0 in summer 2015 of study area,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3. 기능형 및 생태학적 상태그룹
        본 연구기간 동안 8개 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를 6개 기능형으로 구분하면, CB 60종(48.0%), F 15종(12.0%), S 9종(7.2%), TL 17종(13.6%), JC 14종(11.2%), C 10종(8.0%)이었다. ESGⅠ에 속하는 종은 41종(32.8%)이고, ESGⅡ에 속하는 종은 84종(67.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능형은 [Fig. 4]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Fig. 4] 
				
          

          
            Marine algae composition of six functional form groups at the eight study sites in summer 2015,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4. EEI 및 ESC
        남해 동부 연안해역 8개 지역에서 출현한 하계 해조류를 6개 기능형으로 구분한 후, ESGⅠ에 속하는 종의 피도(%)의 합과 ESGⅡ에 속하는 종의 피도(%)의 합을 5개의 서로 다른 EEI 및 ESC에 대입하여 생태학적 상태를 평가하였다(Orfanidis et al., 2001; 2003).

        남해 동부 연안해역의 생태학적 상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물도에서는 평균값 EEI 2.0으로 빈약(Bad)상태, 추봉도, 연대도에서는 각각 평균값 EEI 6.0으로 보통(Moderate)상태, 벽련에서는 평균값 EEI 5.0으로 보통(Moderate)상태, 송정, 동화에서는 평균값 EEI 4.0으로 낮음(Low)상태, 망치에서는 평균값 EEI 3.0으로 낮음(Low)상태, 수산에서는 평균값 EEI 2.0으로 빈약(Bad)상태로 나타났다([Fig. 5]).

        
          
          

          [Fig. 5] 
				
          

          
            The ecological evaluation index (EEI) symbol plot of marine algae in summer 2015 of eight study sites,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5. 군집지수 및 유사도
        해조류의 생물량(biomass)을 이용하여 산출한 다양한 군집지수는 다음과 같다. DI는 0.37~0.63의 범위로 남해군 송정에서 가장 낮았고, 남해군 벽련에서 가장 높았다. 출현종수와 관련된 R은 1.71~7.56으로 남해군 벽련에서 가장 낮았고, 57종이 출현한 통영시 연대도가 가장 높았다. J'는 0.51~0.68로 고성군 동화에서 가장 낮았고, 남해군 벽련에서 최대였다. R과 J'를 근거로 산출된 H'는 1.75~2.47의 범위로 남해군 벽련에서 최소였고, 통영시 추봉도에서 최대였다([Fig. 6]).

        
          
          

          [Fig. 6] 
				
          

          
            Ecological indices of algae community at the study sites in summer 2015 of study area,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해조상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유용한 C/P값과 R/P값, (R+C)/P값을 살펴보면, C/P값의 경우 0.3~5.0의 범위로 남해군 벽련에서 0.3으로 최소였고, 거제시 수산에서 5.0으로 최대였다. R/P값은 남해군 벽련에서 3.0으로 최소였고, 거제시 수산에서 45.0으로 최대였으며, (R+C)/P값은 남해군 벽련에서 3.3로 최소, 거제시 수산에서 50.0으로 최대로 R/P값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Fig. 7]).

        
          
          

          [Fig. 7] 
				
          

          
            C/P, R/P, (R+C)/P indices of algae community at the study sites in summer 2015 of study area,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남해 동부 연안 하계에 출현한 종 자료를 바탕으로 집괴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지도 거제시 수산에서 우뭇가사리, 왕진두발(Chondrus giganteus), 혹돌잎이 출현해조류 중 각각 60.8%, 53.8%로 공통적으로 높게 우점하여 유사도가 56.7%로 그룹화 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 출현 해조류의 유사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8]).

        
          
          

          [Fig. 8] 
				
          

          
            A dendrogram produced by clustering location flora using average linkage and map in summer 2015 of study area, eastern coast of Namhae, Korea.
          
          

          

        

      

    

    

  
    
      Ⅳ. 고 찰
      남해 동부 연안해역에서 하계에 출현한 해조류는 총 125종으로 전체 출현종수 대비 녹조류 8.0%, 갈조류 12.0%, 홍조류 80.0%를 차지하여 녹조류와 갈조류에 비해 홍조류의 출현 종이 많았다. 지역별 출현종수는 최소 13종(벽련)에서 최대 57종(연대도)으로, 이는 Choi et al.(2008), Park et al.(2011), Kang & Nam(2015)에 비해서 전 조사 정점에서 비교적 더 많은 종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류군의 출현종수를 기준으로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Feldman(1937)은 R/P값을, Segawa(1956)는 C/P값을, Cheney(1977)는 (R+C)/P의 값을 사용하였다.

      하계 남해 동부 연안해역에서 C/P값은 0.3~1.7의 범위로 온대 또는 혼합성 해조상을 보였고, R/P값과 (R+C)/P값은 각각 3.3~21.0, 4.3~22.7로, (R+C)/P값이 3~6의 범위인 혼합성 해조상을 보이는 고성군 동화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대성 해조상을 보였다. Kim et al.(1986), Choi(2008), Ahn et al.(2013), Kang & Nam(2015), Jang(2015)이 보고한 남해 동부 연안 주변지역의 C/P값, R/P값, (R+C)/P값과 비교하면 C/P값은 0.1~0.9, R/P값은 0.8~5.0, (R+C)/P 값 1.2~5.7로 모든 값이 본 연구결과에 비해 낮았다. 이는 본 연구가 하계에만 실시하여 녹조류와 갈조류의 출현종이 거의 없었고, 특히 해조군집을 구성하는 갈조류의 종수가 1~2종의 차이에도 생태지수의 값이 큰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사료되어, 이들 값으로 해조상의 지역적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다.

      안정된 해역에 교란(Turbulence), 퇴적(Sedimentation) 및 부영양화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 스트레스가 추가되면 스트레스에 민감한 다년생 대형 갈조류가 소실되고 수명이 짧은 기회종으로 대체된다(Russell et al., 2009).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수질평가의 생물학적 지표자로 해조류의 종조성과 풍도(출현종수)를 이용한 연안 생태학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Wells et al., 2007).

      하계 남해 동부 연안해역에 출현한 해조류는 안정된 환경에서 서식하며 생장이 느린 다년생 해조류로 구성된 ESGⅠ에 속한 종이 41종, 환경적 스트레스가 심한 교란 혹은 오염지역에서 빠른 생장을 하며 생산력이 높은 해조류로 구성된 ESGⅡ에 속한 종이 84종으로 전체 출현종의 67.2%를 차지하였다. ESGⅡ의 비율은 64.4~74.6%로 해역별로 살펴보면 통영시 64.4%, 남해군 68.3%, 고성군 73.0%, 거제시 74.6%로 통영시에서 가장 낮고 거제시에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지역에서 해조류의 기능형 군별 구성비는 CB, TL, F, JC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ohn(1987)이 남해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기능형군별 구성비가 CB, F, S, TL, C, JC 순으로 CB와 F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된 구성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해조류의 기능형군별 구성비도 CB, F, TL 순으로 나타났다(Choi, 2008; Ahn et al., 2014). 기존 연구된 인근 해역의 해조류의 ESGⅡ 비율은 68.2~86.1%의 범위로 본 연구지역의 것과 유사하였다(Choi, 2008; Ahn et al., 2014; Kang & Nam, 2015; Jang, 2015). 다만, 해조류 군집 안정도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환경 스트레스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ells et al., 2007), 해조류의 종조성과 생물량에 의해 산출된 DI와 H'는 종간경쟁, 군집안정도 및 환경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었다(Molvaer et al., 1997). 하계 남해 동부 연안해역의 DI에 의한 환경상태는 대부분 good 또는 normal으로 판정이 되었고, H'에 의한 평가는 통영시 매물도, 추봉도, 연대도, 남해군 송정, 거제시 망치, 수산이 normal이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bad으로 구분되었다. 통영시 매물도의 경우, DI 및 H'에 의한 환경상태가 normal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반면,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우점도 지수에 의한 환경상태가 good 또는 normal으로 평가되었고, 다양도에 의해서는 한 단계씩 낮은 normal 또는 bad으로 평가되었다. Oh et al.(2015), Park et al.(2011)이 보고한 남해 동부 주변 연안해역의 환경상태와 비교하면, DI에 의한 환경상태는 소매물도의 bad을 제외하고 모두 normal이었고, H'에 의한 평가는 예포의 normal을 제외하고 모두 bad으로 판정이 되어, 본 연구지역인 하계 남해 동부 연안해역의 환경상태가 기존 연구지역인 주변해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

      
        <Table 2> 
				
        

        
          Evaluation of ecological status classes and community stability using dominance index and diversity index in southern coast of Gyeongnam, Korea
        
        

      

      
        
          
            	Site
            	Dominance index(DI)
            	EC
            	Diversity(H')
            	EC
            	Reference
          

        
        
          	Bijindo
          	0.69
          	normal
          	1.69
          	bad
          	
            
              Oh et al.(2015)
            
          
        

        
          	Somaemuldo
          	0.71
          	bad
          	1.57
          	bad
          	
            
              Oh et al.(2015)
            
          
        

        
          	Sangju
          	0.56
          	normal
          	1.99
          	bad
          	
            
              Oh et al.(2015)
            
          
        

        
          	Dala
          	0.65
          	normal
          	1.72
          	bad
          	
            
              Oh et al.(2015)
            
          
        

        
          	Dapo
          	0.66
          	normal
          	1.93
          	bad
          	
            
              Oh et al.(2015)
            
          
        

        
          	Yepo
          	0.61
          	normal
          	2.02
          	normal
          	
            
              Park et al.(2011)
            
          
        

        
          	Maemuldo
          	0.53
          	normal
          	2.17
          	normal
          	This study
        

        
          	Chubongdo
          	0.42
          	good
          	2.47
          	normal
          	This study
        

        
          	Yeondaedo
          	0.50
          	good
          	2.11
          	normal
          	This study
        

        
          	Beokryeon
          	0.63
          	normal
          	1.75
          	bad
          	This study
        

        
          	Songjeong
          	0.37
          	good
          	2.06
          	normal
          	This study
        

        
          	Donghwa
          	0.56
          	normal
          	1.86
          	bad
          	This study
        

        
          	Mangchi
          	0.48
          	good
          	2.09
          	normal
          	This study
        

        
          	Susan
          	0.42
          	good
          	2.32
          	normal
          	This study
        

      

      

      하계 남해 동부 연안 해역의 해조식생은 인근 해역과 비슷하며 해조 생태계 교란이나 환경오염이 덜한 것으로 보이나, 해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조성과 생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해조류가 생물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변화의 감시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조군집 변동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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